
고려아연, 자일렌 유출 오염 “심각”
기준치 87배인 kg당 3931mg 검출 … 토양 400톤 반출해 정화 작업

2월22일 고려아연 울산공장의 화학물질 이송배관 파손사고로 자일렌(Xylene) 혼합물이 대량 유출되면서 기

준치에 비해 87배나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울주군은 사고가 발생한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울산보건

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자일렌이 kg당 기준치 45mg 이

하를 크게 초과한 3931mg으로 측정됐다고 3월5일 발표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일렌 혼합물이 한꺼번에 많이 유출됐기 때문

에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고려아연에게 토양 오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정화명령을 내린 상태로 고려아연은 정화를

위해 사고지역 토양 400톤을 반출해 전문기업에게 정화를 맡겼다.

울주군은 별도 정밀조사를 실시해 자일렌 혼합물이 어느 정도 넓

고 깊게 토양을 오염시켰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월22일 오후 2시20분께 울주군 온산공단 온산항사거리에서 지하

2ｍ에 매설돼 있던 화학물질 이송배관이 파손되면서 자일렌 혼합물

3만리터가 유출돼 토양이 오염됐다.

울산소방본부와 울주군은 고려아연이 스팀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매설된 직경 20㎝의 자일렌 혼합물 이송배관을 파손해 사고가 났다고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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